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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속개된조계종제174차임시중앙
종회. 종헌개정안, 종무원법개정안, 선거관
리위원회법개정안을처리하자몇몇다선의
원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했다. 14개
종법제·개정안이상정돼있음에도불구하
고 먼저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임시회를조기종결하려고했던것이다. 
그러자 장적 스님은“처리해야 할 종법

제·개정안이 산적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대오, 성효스님등초선의원
들도 동참했다. 결국 임시회는 상정된 종법
제·개정안을 모두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승가의무소유원칙을법으로구체화한‘승
려법 개정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도 했다. 이전 중앙종회에선 몇몇 다선의원
들이좌지우지했다는점에서비춰볼때‘신
선한반란’인것이다. 

△승려법 개정안=승가는 무소유가 원칙
이다. 그러나각종보시금등을통해사유재
산이발생한다. 스님이사망할경우이재산
을두고세속의가족이나문도들간에갈등
이 빚어지기도 한다. 승려법 개정안은 스님
이 환속·제적·사망할 경우 발생할 수 있
는삼보정재유실을막을수있는획기적인
조치로평가된다. 
개정안은 30조 2항을 신설해“스님은 종

단의공익과중생구제의목적이외에는본
인이나세속의가족을위해개인명의의재
산을취득해서는안된다”고규정했다. 스님
이생전에취득한개인명의의재산은당스
님이환속, 제적, 사망했을경우종단에귀속
된다. 이규정의귀속을위해스님은구족계
수계시와 이후 매 5년마다 당 스님이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을 제출하고, 종단에 약
정서를제출해야한다.
종단은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승려노

후복지와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법진 스님은“개정안이

통과된것은종단이앞으로희망있다는증
거”라며“세부적인 것들은 종령 개정을 통
해보완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 
△종무원법 개정안=이번 종회에서‘개

악’이라고 비난받았던 종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종무원 임용자격을 강화한 것

으로 사찰 종무행정 행위, 사찰수행환경 보
존 및 개선, 민주화 등이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그형이종료된 후 5년이경과하
지않은자는교역직종무원에임용될수없
도록했다.
또국법에의해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
과하지 않은 자, 파렴치범(살인·강도·절
도·강간·간통)으로국가법에의해처벌받
은사실이있는자는교역직종무원에임용
될수없도록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고보조금

횡령및전용에의한사기죄를지어도총무
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등교역
직종무원에취임할수있도록해개정취지
를퇴색시켰다.  
△9개종헌·종법제·개정안은이월=중

앙종회의원 선거 시 당해 교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선거권을줬던것을2년이상으로
늘렸으며, 당해 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4년이경과하지아니하면타교구에서
치러지는중앙종회의원선거권을행사할수
없도록 한‘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종헌개정안, 종무원법개정안, 승

려법·총무원법·호계원법 개정안, 산중총
회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분담금납부
에관한법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제정
안, 교육법개정안, 중앙종회운영규칙개정
안은차기종회로이월돼아쉬움을남겼다. 

또 의사진행 미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통과됐다가부결되는등의문제점
도지적됐다.   
△조계총림방장보성스님만장일치추대

=한편중앙종회는만장일치로보성스님을
조계총림송광사방장으로추대했다. 
무진장(직할교구)·혜정(직할교구)·정관

(범어사)·종하(관음사), 도원(동화사), 녹원
(직지사), 현성(직할교구) 스님을원로의원으
로추천했으며, 정념스님(양양낙산사주지)
을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선출했다.
초심호계위원으로 재원·경성·종열·

정만·현각·선법 스님을, 재심호계위원으
로 성우·성타·성덕·혜담·진구 스님을
선출했다. 혜자·법해·여연·돈무·청우
스님은소청심사위원회위원으로뽑혔다.
법계위원회 위원으로 혜정·보성·고

산·인환·월주·종진·설정·지성·무관
스님을, 기본선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
찬·인각·현묵·영진·신룡·영일·법
장·현종스님을위촉하는데동의했다. 
장적 스님을 위원장으로 총무분과에 일

문·진화·선문스님, 교육분과에성직·돈
관·장적스님, 포교분과에주경·종성·보
인 스님, 사회분과에 학담·영담·태연 스
님, 재정분과에 보원·법광·재현 스님, 호
법분과에무자·종호·정광스님, 법제분과
에 광조·장명·성효 스님, 의장단에 혜
오·선광·성묵 스님으로 불기 2551년도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했다.

남동우기자 dwnam@buddhapia.com

새바람부는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발전을 위한
정책아이디어를공모한다. 
총무원 기획실은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불교정
책기획단(단장 기획실장 승원, 허경만
이사장)’을 구성해 환경생태, 불교콘
텐츠, 불교미디어 등 9개의 주제를 선
정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를 9월말까지
정리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정

의 포상도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조계
종 홈페이지 배너(게시판)를 이용하면
된다. 기간은9월말까지. 

남동우기자

불교발전정책아이디어공모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낙성식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신계사일대
에서진행된다.
행사는 12일 오후 4시 30분 신계사

부처님 봉안 및 점안식을 시작으로,
13일 오전 9시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 13일오후1시신계사복원기
념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등으로 진행
된다.
남측 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

맹은 신계사를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하고대웅보전외11개전각과삼
층석탑을복원했다. 남동우기자

금상산신계사남북공동낙성식

진각종 총금강회(회장 원당)가 창종
60주년을 맞아 10월 27일 충남 공주
계룡산에서 총금강회 연합 산행대회
를개최한다. 
총금강회는9월1일서울성북구하

월곡동 진각종 통리원 대회의실에서
지부장회의를갖고하반기행사로△
10월13일한마음체육대회△10월27
일제1회연합산행대회개최등을확
정했다. 
이밖에 논산훈련소 수계법회와 연

계해 11월 16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족과이웃제도’확대실시등을하
반기중점행사로선정했다. 

김주일기자

진각종총금강회연합산행대회

문의 02-2004-8279

본사는‘현대불교영상사업단’
을운영하고있습니다. 동영상광
고는시각과청각을동시에자극
하는생생한메시지전달력으로
이미지형성및설득력이빠르고
정확합니다.

■현대불교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
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강사)

■영상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
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
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
상홍보제작

현대불교신문

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장세우)
는 9월 2일 서울 대원정사에서 대
원장경호거사제32주기추모대법
회를봉행했다.
동국제강 창업주인 장경호 거사

는1967년불서보급사를설립해문
서포교를시작했으며, 70년에는대
원정사를 건립해 도심포교의 전형
을선보였다또불교계최초의교양

대학인 대원불교대학과 신행단체
인 한국불교대원회, 대한불교진흥
원등을설립하며한국불교현대사
에큰획을그었다. 
추모대법회에는 송석구 前 동국

대 총장, 권오현 前 불교방송 상무,
최명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등300여명이참석했다. 

남동우기자

장경호거사32주기추모법회
대원정사서봉행…송석구前동국대총장등300여명참석

영상사업단사업안내

이번종회는몇몇다선의원들에의해좌우되던예년의관행을벗고초선의원을중심으로한‘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평가를받고있다. 사진=박재완기자

우란분절을 맞아 지난 8월 25일
개성 영통사에서 봉행된‘백중 천
도대법회’당시 축사를 하면서 돌
출발언을해물의를일으켰던남북
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가 서면
을통해공개사과를했다. 
김 대표는 9월 4일 (사)영통포럼

으로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사전
에 아무런 협의나 예고 없이 남북
간익숙치못한예외적인발언으로
주최측과 북측 참석자들에게 당혹
감을 갖게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
게 생각하면서 공개사과를 한다”
고말했다. 김주일기자

대원장경호거사32주기추모법회에참석한불자들. 

영통사돌출발언물의

김규철대표공개사과

후원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현대불교’후원은
포교에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초선의원들,소수다선의원의‘좌지우지분위기’에제동

승가무소유원칙구체화한‘승려법개정안’통과큰소득

제174차임시중앙종회개최

道元堂雨華大宗師 열반 31주 기일(法脈 : 鏡虛-慧月-雲峰-雨華)

羅州 多寶寺掛佛(寶物1343號)展示水陸無遮平等大齋

나주 금성산 다보사 주지 지검 심적 드림

◆수륙재일 : 2007년 10월 1일(양력) 우화큰스님 열반기재일
◆장소ㆍ일정 :  다보사 대웅전 앞, 7일간 지장기도 회향당일 수륙재의식 오전10시~오후5시
◆증명법사 :  지종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의식집전 :  수진스님 (용화사 주지)외 6인
◆총 도 감 :  지검스님(다보사 주지)

◆동참방법 :  설판재자(생축ㆍ망축포함) 50만원,  일반 :  생축 1인당 1만원, 망축 1위당 1만원

◆입금방법 :  농협 637013-51-055923 다보사, 우체국 500298-01-005544 다보사

◆문 의 :  ☎ 061)334-4201 / 팩스 : 061)334-4202 
주소 :  전남 나주시 경현동 629번지

奉 檧
수륙재란무엇인가? 水陸緣起를말하자면, 하루는樒武帝가法雲殿에거처할때神僧이나타나서
말하기를“橧道四生의 고통이 무량하거늘 어찌 水陸齋를 베풀어서 法界含橊을 廣齋하지 않는가
모든功德中에이것이第一이니라.”하니, 꿈을깬후奇橻하다고생각한양제가다음날승려들을
불러모아하문한즉, 아무도아는이가없었다. 그러나오직誌公法師가무제에게말하기를“佛經
을널리열람하면반드시인연이있을것입니다.”하여大藏經을법운전에쌓아놓고주야로열람하
여, 佛說救護 口餓鬼陀榯尼經과佛救面燃餓鬼神呪經을발견하였으니, 무제가이경을의지하여
3년에걸쳐서水陸儀文을自撰完成하고夜時를택하여佛前에고하여말하기를“이儀文의橺趣
가聖凡에합당하면절을올리는동안에燈燭이스스로켜지고만약잘못된점이있다면그대로어
둡게해주십시요”하며한번절을하니, 등촉이모두켜지고두번절하니宮殿이진동하고세번
절하니天上에서四花가눈처럼내렸다. 이에무제가감격하여榨山寺에서齋를設하고僧佑橮師
에게그文義를宣讀케하여고통받고있는橧道四生의衆生을제도하였던것이그유래이다.

각각의사찰에서매년칠월백중을맞이하여조상천도의식을행하나, 자신이직업상어쩔수없이
살생한중생, 고의로살생한중생, 不知間에살생한중생과有主無主孤魂衆生을천도할기회를좀
처럼가지기어렵다. 그리고근래海上이나江邊에서放生하는것을水陸으로代用하고있으니심
히한탄할일이다.
그러면水陸이란무엇인가“대개諸仙은橠水에서取食하고鬼神은淨地에서就食한다.”라고하였
으니청정한伽藍이나高峰頂上에서그의식을행하면수륙재인것이다. 금번다보사에서는우화
큰스님열반31주기일을맞이하여, 처음괘불부처님이출현하시니, 그높이가12m요폭이9m(문
화재 보물1343호)인 부처님으로, 약 270년전 의겸스님께서 깨달음의 세계를 회화로써 부처님을
탄생시키니, 그장엄함과영험함이가히無上이라할수있다. 또한불교의식의거장인묵담큰스님
으로부터정통으로 전수공부한수진스님을병법으로 모시고法답게수륙재를봉행할예정이다.
慈悲心을발하여수희동참하시여무량공덕을쌓아부처님의세계에함께합시다.


